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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취소하며 배운 진짜 스펙

내 용

새벽 2시, 모니터 불빛이 좁은 방을 밝히고 있었다. 면접에 제출할 직무 포

트폴리오 마감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참이었다. 내용은 얼추 채워졌

지만,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을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포그래픽 하나가 절

실했다. 부족한 디자인 실력으로 무료 아이콘 사이트를 전전했지만, 내 기획

의 의도를 완벽하게 대변해 줄 이미지는 보이지 않았다.

초조한 마음에 검색창을 헤매던 중, 우연히 한 개인 블로그에서 완벽한 다이

어그램을 발견했다. 누군가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껏 만들어둔 

자료였다. 워터마크도 없었고, 우클릭 방지도 해제되어 있었다. 마우스를 쥔 

손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버튼을 향했다. 이것만 캡처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

슬쩍 넣을까? 상업적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, 취업 면접용으로 한 번 쓰고 말 

텐데 누가 알겠어.

높은 경쟁률 앞에서 나의 얄팍한 양심은 합격이라는 간절함에 흔들리고 있었

다.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만 누르면, 지난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고단함

과 압박감이 마법처럼 해결될 것 같았다.

하지만 손가락에 힘을 주려는 순간, 과거의 뼈아픈 기억이 모니터 화면 위로 

겹쳐졌다. 팀원들과 오랜기간 함께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공모전 기획안이 

있었다. 여러장의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완성한 우리의 피땀 어린 결

과물이었다.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커뮤니티에서, 누군가 우리의 아이디어와 

슬로건을 단어만 바꿔 버젓이 자신의 과제물로 올려둔 것을 보았다. 출처는 

없었고, 그 아래에는 대단하다는 칭찬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.

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. 나의 시간과 열정, 그리고 내 

노력의 가치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실감이었다. 남의 수고를 너

무도 쉽게 훔쳐 가는 타인의 무감각에 진저리를 쳤던 나였다.

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지자, 화면 속 저장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

서 멈췄다. 내가 하려는 행동이, 내 기획안을 도용했던 그 이름 모를 누군가

의 이기심과 무엇이 다를까. 모니터 속 다이어그램은 나에게 검색 한 번으로 

얻어걸린 요행일지 모르지만, 이를 만든 원작자에게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

빚어낸 치열한 고민의 결정체일 것이다.

나는 취소 버튼을 눌렀다. 그리고 투박하더라도 내가 만든 표와 합법적인 무

료 폰트들로 그 자리를 묵묵히 채워 넣었다. 남의 것을 빌려온 시각적인 화

려함은 덜할지 몰라도,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내 양심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움 

없이 완벽했다.

취업 준비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경쟁 속에 놓여 

있다 보면, 종종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. 그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 

재산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합격을 위한 편법이나 취준생의 어쩔 수 없

는 처지로 합리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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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

인 방어가 아니다. 그것은 타인의 노력과 땀방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, 

머지않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일터에 나갈 예비 직장인이 갖춰야 할 가장 

기본적인 직업윤리의 시작이다. 타인의 창작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

만이, 자신이 만들어낼 업무 성과와 창작물 역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기 

때문이다.

이력서에 적어 넣는 화려한 스펙 한 줄보다 더 중요한 것은, 누군가의 보이

지 않는 수고를 알아보고 예우할 줄 아는 태도가 아닐까. 오늘도 나는 쉽게 

갈 수 있는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마우스를 멈추고, 묵묵히 정당한 길을 걷

는 법을 배운다.


